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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변화 

유형화 및 영향요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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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기 학업 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 양상을 유형화하고, 청소년기 학생의 개인 특

성 요인과 사회적 관계 요인이 학업 스트레스 변화 궤적의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종단연구(KELS)2013의 1~5차 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청소년기 학업 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에는 2차 

함수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를 적용한 잠재프로파일은 3개 집단(‘중수준 감소’, ‘하수

준 상승’, ‘급진적 상승 및 감소’)으로 유형화되었다. 영향요인의 검증을 수행한 결과, ‘중수준 감

소’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한 경우 ‘급진적 상승 및 감소’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성별과 외적 

조절 동기가, ‘하수준 상승’ 집단과 비교에서는 성별, 학업적 자아개념, 외적 조절 동기, 부모-자

녀 관계, 교사-학생 관계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하수준 상승’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설정

하고 ‘급진적 상승 및 감소’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성별, 학업적 자아개념, 부모-자녀 관계가 유

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변화 양상에 집단적 차이가 있

음을 확인하고, 학업 스트레스에 대해 집단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는 의

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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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학업 스트레스 

학업성취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학습의 과정 또는 결과를 의미하며, 학업성

취의 수준은 이후 학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지적 발달의 기초가 된다(김양분

‧ 강호수 2017). 하지만 치열한 경쟁 및 입시교육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가진 우리나

라의 경우, 학업성취가 추후 진로 결정을 위한 학생 평가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학업성취와 관련된 학생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편이다. 2015년 ‘한국아동의 주

관적 웰빙수준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30개 국 중 학업 

스트레스 지수가 50.5%로 전체 평균 33.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미숙 2015).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서 9세에서 17세 아동 ‧ 청소년의 약 16%가 평소 스트레스를 상당히 높은 수

준으로 느끼고 있으며, 약 64%의 아동 ‧ 청소년이 ‘숙제나 시험’을 그 이유로 선택하

였다(류정희 외 2019). 특히 초 ‧ 중 ‧ 고 학생의 43.2%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학업 스

트레스가 증가했다고 응답하여(교육부 2022), 우리나라 아동 ‧ 청소년의 높은 학업 스

트레스에 대한 경향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업 스트레스는 여러 학자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업

으로 인해 유발되는 부적응적 심리상태를 의미한다(오미향 ‧ 천성문 1994). 구체적으

로, 학교 안팎에서 학업성취를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아동이 경험하게 되는 불안, 우

울, 초조감 등의 심리적 불편 상태로 정의 가능하다(박경희 2008; 이소영 2008). 특히 

국제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와 같은 새로운 학교 유형이 등장하였고 이러한 교

육 기관에 대한 입시 열기가 높아짐에 따라,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연령대

가 점점 내려가고 있으며(동해인 2019 재인용), 특히 학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학업 스트레스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병기

‧ 박선미 2012). 또한 학생들이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박현선 ‧ 김정은 ‧ 박지명 2014 재인용), 이에 대한 

주된 이유는 학습량 증가, 학업 난도 상승 및 입시에 대한 부담감 증가로 볼 수 있

다(오정희 ‧ 선혜연 2013; 황여정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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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부정적인 심리·정서 상태를 반영하는 학업 스트레스는 학생의 심리 및 행

동 발달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김원주 2017), 학교생활에 낮은 적응 수준을 야기하

여(김정현 ‧ 김성벽 ‧ 정인경 2014), 학업소진을 유발할 수 있다(조한익 ‧ 이현아 

2010). 또한 정신 건강 측면에서도, 우울, 불안, 자살 충동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상

태를 경험할 가능성이 커지며(김현순 2014; 문경숙 2006). 교우관계 및 부모관계에

서의 갈등 등과 같은 대인관계 부적응 문제를 야기한다(강정애 2016). 특히 초기 청

소년기 학생의 경우 성인에 비해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이지

영 2011), 해당 시기에 경험한 스트레스는 성인이 된 후까지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Huan et al. 2008). 해당 시기 학생이 학업 스트레스를 올바

르게 대처하지 못해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학교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떨어지고, 학교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 문제행동

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구미향 2012). 이렇듯 학업 스트레스는 다양한 심리, 행

동 및 학업 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소년기 학생의 학업 스트

레스 지수를 낮추기 위한 개인 및 사회적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지원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학업 스트레스의 영향요인

학업 스트레스를 지각하게 하는 요인을 개인 요인, 가정 요인, 학교 요인, 사회환

경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성별, 연령, 진로인식수준, 학벌주의 성향, 가정 및 

학교 내 사회적 관계, 지역 환경 등의 변인이 포함된다(황여정 2008). 본 연구에서

는 이 중 개인 특성 요인과 가정 및 학교 내 사회적 관계 요인에 주목하였다. 

1) 개인 특성 요인

학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개인 특성 변인에는 성별과 학업 자아개

념, 자아결정성의 외적 조절 동기 등이 포함된다. 먼저 성별의 경우, 남학생은 학업 

스트레스를 여학생보다 낮게 지각한다는 연구(김정미 2010)가 있지만, 여학생이 보

고한 스트레스 수준이 더 낮다는 연구(이유미 1995; 조은서 2019)와 성별에 따라 

지각하는 학업 스트레스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박영아 2011; 오정희 ‧
선혜연 2013)가 존재하였다. 이처럼 성별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에 관해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보여 두 변인 간 관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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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아개념은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갖는 관점을 의미하고, 그 수준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높을수록 스트레스 사건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경향

이 높아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되었다(Taylor & Brown 1988). 

이러한 자아개념과 스트레스의 부적인 관계성은 학업 장면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경희 2000; 상효경 ‧ 이용남 2012). 학업의 과정에서 형성되

는 학업 자아개념은 학교적응과 학업성취 수준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김용래 ‧ 김태은 2001; 조한익 ‧ 손선경 2011), 이를 통해 학업 스트레스를 완화

할 수 있다고 언급되었다(강흥숙 2001, 이주리 ‧ 김지홍 2017 재인용). 또한 조현철

(2000)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습과 관련하여 외재적 동기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하게,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학 ‧ 과학 분야의 뛰어난 학업성취도 결

과와는 상반되게, 내재적 동기에 해당하는 학습 흥미도 수준이 OECD에 속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8). 다시 말해 우리나라 학생

들의 경우 학습에 관해 관심과 흥미를 느끼고 이를 도전하려는 내재적 동기는 낮은 

편이지만, 학습을 통해 얻는 이점에 주목하는 외재적 동기가 높은 편으로 볼 수 있

다(동해인 2019 재인용). 자기결정성 동기 유형 중 외적 원인을 높게 지각한 청소년

일수록 학업 스트레스 지각 수준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조정은 2010)가 확인되

나, 학업 자아개념 및 자기결정성의 외적 조절 동기와 학업 스트레스 간의 종단적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2) 가정 요인

청소년기의 학업 스트레스는 부모를 비롯한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요

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모와의 관계는 자녀가 출생한 이후 가장 처음 맺는 

타인과의 관계이다. 모든 발달영역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활공간인 가정에

서 맺는 부모와의 관계는 학생의 이후 심리 ‧ 정서 및 사회적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임성택 ‧ 김나연 ‧ 주동범 2010). 원만한 부모와의 관계는 자녀의 성취동기

와 학습동기, 학업성취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주희 ‧
백지숙 2012; 박영신 ‧ 김의철 2003). 이러한 학업 관련 상황에 부모와의 관계가 관

련이 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기 학업 스트레스에도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황여정(2008)에 따르면, 학업 스트레스 지각 수준

에 부모-자녀 관계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와 자녀가 긍

정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 건강한 사회자본 형성에 도움을 주게 되어 자녀가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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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스트레스를 낮은 수준으로 지각할 경향이 높았다. 또한 김유정 ‧ 이은미(2016)

는 부모와 원만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나누는 자녀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 수준

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정서적 유대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며, 다양한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심리적 보호요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문경숙 2006; 이지현 ‧
지정윤 2009).

3) 학교 요인

청소년기 학생이 가정 다음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생활공간은 학교이기 때문

에, 학령기 이후 학생이 부모만큼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상으로 교사와 또

래친구가 있다. 특히 교사와 양적으로 많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초등학교 시기

에는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이를 통해 학업

적 자기효능감이나 학업성취도 수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정섭 ‧ 김장회 2021; 정은선 ‧ 정종원 2017). 또한 교사와 애착 수준이 높거나 교사

의 지지를 많이 지각할수록 학생의 학업소진 및 학업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다(백혜

정 2007; 이연희 ‧ 원효헌 2020). 다음으로, 초기 청소년의 경우 여러 사회적 관계 

중에서도 교우관계가 학업 스트레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지은 2007),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은 또래관계가 중요해지는 발달단계 시기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사회 ‧ 정서 ‧ 인지적 발달 및 성장을 하게 된다. 따라서 또래와의 관계가 원

만한 학생일수록 안정적인 정서 및 행동을 가지게 되고(권동택 외 2014; 성경환 ‧ 유
재봉 2023 재인용), 또래로부터 받는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적 자아효능감이 

증가하고 학업 스트레스는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민하영 2013; 임정섭 ‧ 김장

회 2021).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부모 외 교사나 또래친구와 맺는 사회적 관계로

부터 심리·정서적 안정감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업 스트레스 또한 경감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3. 연구의 목적 

학교 적응, 휴대폰 의존도 등과 같이 발달의 과정상에 있어 측정 시점에 따라 가

변적인 청소년의 다양한 특성이 어떠한 변화패턴을 지니는지를 밝히기 위해 성장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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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모형이 활발히 적용되었다(김미림 ‧ 장윤선 ‧ 강창혁 2019; 전현희 ‧ 김성화 ‧ 홍세희 

2020). 하지만,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변화에 집단적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

한 성장혼합모형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학업 스트레스와 관련된 횡단연

구에서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이질적인 하위집단이 존재함을 보고한 

바는 있으나(임채영 ‧ 염동문 ‧ 정현태 2016; 조영선 외 2018), 종단연구에서 이를 검

증한 연구는 없다. 또한 학업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잠재성장분석을 활용한 종단연

구에서는(배병훈 ‧ 신희천 2009) 학업 스트레스의 변화 양상에 대한 초기치와 변화

율의 분산이 유의하여, 성장패턴에 개인차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

를 고려하였을 때, 학업 스트레스의 종단적인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청소년마다 상

이할 것이라 기대되는 학업 스트레스의 변화 양상을 유형화하여 이질적인 변화궤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

을 적용함으로써,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로의 성장 과정 동안 학업 스트레스

가 변화하는 방식을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학업 스트레스의 경우 학년이 올라

갈수록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현순 2014; 박현선 ‧ 김정은 ‧ 박지

명 2014). 이를 기반으로, 비교적 낮은 초기치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딘 증가세를 보이는 하위집단과 함께, 높은 초기치에서 시작하여 가파르게 증가하

는 특성을 지닌 하위집단이 존재할 것이라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정 시점에서 학업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하위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종단적인 관점에서 학업 스트레스 수준에서 다양한 발달

유형이 존재함을 가정해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 학업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개

인 요인과 가정 및 학교와 같은 환경요인에 의해 직 ‧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황여정 2008). 따라서,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를 보다 세밀히 이해하

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개인 및 사회적 요인

의 영향력을 학업 스트레스 변화 양상별로 검증하여 횡단적 관점에서 수행된 선행

연구의 결과를 확장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개인 및 사회적 요인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학업 스트레스와의 유의미한 관계가 보고되

고 있어(상효경 ‧ 이용남 2012; 이연희 ‧ 원효헌 2020; 이지은 2007; 조정은 2010; 황

여정 2008), 학업 스트레스의 변화 양상에 따른 하위집단 구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렇듯 청소년기 학업 스트레스의 변화 양상을 유형화하

고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기 학생의 학업 스트레스를 더욱 세밀하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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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청소년기 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변화 유형 

중 이질적인 변화 양상을 보이는 유형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도움 방안을 모색하

는 데 있어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청소년기 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변화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연구 문제 2: 청소년기 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변화 양상에 따라 구분되는 유형의 

수와 그 형태는 각각 어떠한가?

연구 문제 3: 청소년기 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변화에 따른 유형의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1차 시점 요인은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청소년 시기 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변화 양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한국교육종단연구(KELS)2013의 

1~5차 연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교육종단연구2013은 교육에 관한 종단적 자료

로써, 2013년에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표본을 추출하여 2030년까지 초 ‧ 중 ‧ 고
등 교육 기간 및 직업생활 기간에 관해 추적조사를 시행하는 패널자료이다. 해당 

패널자료는 층화군집무선추출법을 적용하여 전국 242개 학교에서 7,324명의 학생

을 대상으로 구축되었다(김양분 외 2016). 본 연구는 학업 스트레스가 시작된다고 

알려진 초등학교 5학년 자료를 선택하여, 이 시기에 형성된 요인이 이후 중학교 3

학년까지 학업 스트레스 변화 양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1

차 연도(초등학교 5학년)부터 5차 연도(중학교 3학년) 자료를 활용하였고, listwise 

방법을 적용하여 주요 관심변수인 학업 스트레스 관련 문항에서 1~5차 시기 모두 

응답한 총 6,27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1차 연도 자료를 기준으로, 연구 

대상 중 남학생은 49.2%, 여학생은 50.8%이었으며, 국 ‧ 공립 학교 학생이 95.5%, 

사립학교 학생이 4.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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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결과변수

본 연구의 결과변수인 학업 스트레스는 학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임용우(1994)가 개발한 시험스트레스 척도 중 한국교육

종단연구2005 연구진이 일부 문항을 추출 및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김양분 외 

2016). 총 8문항 중 학업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4문항을 활용하였으며, 포함된 문항

은 ‘부모님의 공부하라는 소리에 짜증이 난다’, ‘공부가 잘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공부 생각만 하면 소화가 잘 안 된다’, ‘앞으로 공부를 몇 년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삶의 의욕이 떨어진다’ 이다. 모든 문항의 응답은 5점 척도로 측정

되었으며(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업 스트레스의 시점별 기

술통계 결과는 <표 1>과 같으며, 연구의 분석에는 4개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구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평균 2.375 2.475 2.695 2.761 2.716

표준편차 0.998 1.011 0.993 0.982 1.011

신뢰도 .825 .810 .804 .791 .808

왜도 .488 .427 .223 .093 .072

첨도 -.328 -.390 -.459 -.462 -.534

<표 1> 학업 스트레스의 기술통계 결과 

2.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는 개인 특성 변인으로 성별, 학업 자아개념, 자기결정성의 외적조절 

동기와 사회적 관계 요인으로 교사-학생 관계, 교우관계, 부모-자녀 관계를 청소년

기의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설정하였다. 1~5차 시점 동안의 학업 스

트레스 변화 양상을 유형화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초기 시점인 1차 연도

(초등학교 5학년) 자료에 포함된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영

향요인에 대한 상세 내용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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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인 문항 내용 평균
표준
편차

신뢰도

개인
특성
요인

성별 응답자의 성별(0=여학생, 1=남학생) .508+ .500 -

학업 
자아
개념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공부를 한다

3.840 .787 .876

나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다

나는 수업시간에 발표하거나 호명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에 임한다

외적
조절 
동기

부모님이 화를 내시므로 공부한다

1.763 .626 .818

부모님이 상(용돈, 선물, 칭찬 등)을 주시므로 공부한다

선생님이 상을 주시거나 칭찬을 하시므로 공부한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벌(야단, 체벌)을 
주시므로 공부한다

부모님이 하라고 시키므로 공부한다

선생님이 하라고 시키므로 공부한다

사회적
관계
요인

교사-
학생 
관계

나의 말을 잘 들어 주신다

3.927 .843 .925

나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 주신다

내가 인사를 하면 반갑게 받아 주신다

나를 자주 칭찬하신다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

교우
관계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3.768 .833 .914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부모-
자녀 
관계

내가 학교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관심있게 물어보신다

3.502 .881 .786
사소한 것도 여쭈어 보면 잘 듣고 응답해 주신다

때때로 놀이나 게임을 하신다

나와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해주신다

주: + 이분변수의 경우, 1에 대한 응답의 비율. 

<표 2> 영향요인의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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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특성 요인의 성별은 여학생의 경우 ‘0’, 남학생의 경우 ‘1’이 되도록 재코딩

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학업 자아개념은 KEDI 종합검사 도구 개발 연구(현주 외 

2005)에서 개발한 문항 중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연구진이 문항의 내용과 전체 문

항 수를 고려하여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김양분 외 2016). 척도에 포함된 4

개의 하위 영역 중 학업 자아개념에 해당하는 4개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모든 문항

의 응답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자

기결정성의 외적 조절 동기는 ELM: 2002 문항과 Pintrich et al.(1993)이 개발한 학

습 동기화 전략 질문지(MSLQ)의 자원 관리에 해당하는 문항 중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 연구진이 외적 조절 동기에 부합하도록 일부 문항을 추출 및 수정한 6개의 문

항을 사용하였다(김양분 외 2016). 모든 문항의 응답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1: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학습 동기 중 

외적 조절 동기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관계 요인 중 교사-학생 관계는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연구진이 개발한 

학교생활 및 학교적응 관련 문항 중 교사와의 관계를 측정하는 5개의 문항을 사용

하였으며, 교우관계는 민병수(1991)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 중 교우관계에 해당하는 문항을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수정 및 

보완한 6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김지경 외 2010). 부모-자녀 관계는 한국교육개발

원이 조사한 ‘한국 학부모 교육열 분석 연구’에서 제작한 ‘부모-자녀 상호작용’ 척

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현주 ‧ 이재분 ‧ 이혜영 2003). 교사

와의 관계, 교우관계, 부모-자녀 관계에 포함된 모든 모항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

며(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인식하는 

교사 및 교우,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체 변수 간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1 2 3 4 5 6 7 8 9 10 11

학업 스트레스 1차(초5) 1

학업 스트레스 2차(초6) .463 1

학업 스트레스 3차(중1) .343 .484 1

<표 3> 전체 변수 간 상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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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모든 상관계수는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였음.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기 학업 스트레스의 변화에 따른 하위집단을 분류하고, 이를 분

류하는 데 관련된 영향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 

GMM)을 적용하였다. 성장혼합모형은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과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이 결합된 모형으로, 종단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 

혼합모형의 한 종류이다. 성장혼합모형을 통해 개인의 변화 궤적에 따라 하위집단인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고, 하위집단 내 변화 궤적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추적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프로파일별로 각각 다른 성장요인 모수인 초기치와 변화 함수 

계수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Muthén & Muthén 2000; Jung & Wickrama 2008). 

본 연구에서 분석을 세 단계로 진행하였다. 첫째, 청소년기 학업 스트레스의 변

화에 적합한 함수 모형을 결정하고, 둘째,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하여 적합한 수의 잠

재프로파일을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잠재프로파일의 분류에 대한 영향요인(성별, 

학업 자아개념, 외적 조절 동기, 교사-학생 관계, 교우관계, 부모-자녀 관계)의 영향

력을 검증하였다. 각 분석 단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우선 잠재성장모형을 이용

하여 5개의 측정 시점에서 청소년기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기준이 되는 함수 형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

료를 활용한 경우, 4차 함수 모형을 적용하면 자유도가 음수값이 되어 추정이 불가

능하였다. 이에 무변화 함수부터 3차 함수 모형까지 설정하고 각 모형별 적합도 지

수를 비교함으로써, 청소년기 학업 스트레스에 가장 적합한 변화 함수 모형을 도출

학업 스트레스 4차(중2) .291 .393 .533 1

학업 스트레스 5차(중3) .251 .323 .441 .560 1

성별(여=0, 남=1) .036 .070 .097 .126 .177

학업 자아개념 -.361 -.231 -.127 -.077 -.051 .026 1

외적 조절 동기 .381 .225 .144 .133 .115 -.078 -.289 1

교사-학생 관계 -.264 -.162 -.088 -.070 -.048 .020 .540 -.190 1

교우관계 -.255 -.140 -.085 -.060 -.046 .106 .506 -.162 .452 1

부모-자녀 관계 -.277 -.214 -.120 -.097 -.065 .022 .388 -.188 .340 .36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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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다음으로 첫 번째 단계에서 도출된 함수를 적용하여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실시

하였다. 2차 함수 모형을 적용한 성장혼합모형에서   ⋯개의 잠재프

로파일에 속하는 개인 의 시점 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수식은 다음과 같다

(Muthén et al. 2002).

                     
는 잠재프로파일 에 속한 개인 의 시점 에 해당하는 학업 스트레스의 값이

며, 는 시간 코딩값으로 [0, 1, 2, 3, 4]의 값을 가진다.  ,  ,  는 각각 번째 

잠재프로파일 변화 함수의 초기치, 1차 변화율, 2차 변화율을 의미하며,  는 번
째 잠재프로파일의 초기치 평균값이다.  는 번째 잠재프로파일의 초기치 평균값

과 개인 의 초기치 차이를 나타내며,  의 분산은 개인 초기치의 집단 내 분산을 

의미한다.  ,  는 각각 번째 잠재프로파일의 변화율의 평균값이다.  ,  는 

번째 잠재프로파일의 평균적인 변화율과 개인 의 변화율 차이를 나타내며,  , 

 의 분산은 개인 변화율의 집단 내 분산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추정 및 수렴

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계층별 초기치와 변화율 각각의 분산에 제약을 가하지 않

은 모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  ,  의 분산은 모형 모수로, 이들 사

이의 공분산 모수는 설정하지 않았다.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하여 가장 적합한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

양한 적합도 지수와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적합도 지수로 정보

지수, 모형 비교 검증, 엔트로피(Entropy)를 사용하였다. 정보지수에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kaike 1974)와 BIC(Baysian Infromation Criterion; Schwartz 

1978), SABIC (Sample-size Adjusted BIC; Scolve 1987)을 사용하였고, 정보지수

의 값이 작을수록 모형의 적합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한 모형 비교 검증 방법으로 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LMR LRT; Lo, Mendell, & Rubin 2001)와 Parametric Bootstrapped Likeli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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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 Test(BLRT; McLachlan & Peel 2000)를 사용하여 유의 확률값(p-value)을 확

인하였다. 모형 비교 방법의 경우, 잠재프로파일 수가 개인 경우와  -1개인 경우

의 모형을 비교하여, 개일 때 유의확률값이 유의한 경우 개의 잠재프로파일 모

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다(Lo, Mendell, & Rubin 2001). 또한 분류의 

정확도 수준을 나타내는 엔트로피 값을 살펴보았으며, 해당 지표값은 1에 가까울수

록 분류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80 이상이면 좋은 분류라고 간주 

가능하다(Muthén & Muthén 2007).

마지막으로, 성장혼합모형으로 도출된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을 검증하기 위하여 3단계 접근법(three-step approach)을 활용하였다. 1단계 접근법

(one-step approach)은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영향요인을 포함한 분석을 동시에 진행

하기 때문에 분류오류(classification error)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달리, 3

단계 접근법은 영향요인을 포함하지 않고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적절한 잠재프로파

일 수를 결정하고, 각 개인에게 잠재프로파일을 할당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분류오

류를 제약한 후 영향요인의 효과를 추정한다(Asparouhov & Muthén 2014). 이러한 

세 단계의 분석 과정을 위해 Mplus 8.3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MLR(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with Robust standard errors)을 사용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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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변화 함수 및 잠재프로파일 수 결정

본 연구는 학업 스트레스 변화에 적합한 함수를 파악한 후 해당 함수를 적용한 

성장혼합모형을 통해 학업 스트레스 변화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을 확인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무변화 모형, 1차 함수 모형, 2차 함수 모형, 3차 함수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고, 모형의 적합도는  ,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을 살펴보았

다. 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고 영가설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쉽게 기각되는 단점이 

있기에(홍세희 2000), 더 적절한 적합도 지수로 평가된 RMSEA, TLI, CFI의 적합

도 지수를 기반으로 가장 적절한 변화 함수 모형을 결정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변화함수 모형   CFI TLI RMSEA

무변화 모형 19996.152 13 .694 .764 .144

1차 함수 모형 494.891 10 .925 .925 .081

2차 함수 모형+ 116.283 6 .983 .972 .050

3차 함수 모형 28.278 1 .996 .958 .061

<표 4> 변화 함수 모형별 적합도 지수

주: + 최종 결정된 변화 함수 모형.

본 연구는 CFI와 TLI의 경우 ,90 이상일 때, RMSEA의 경우 .05 이하일 때 모형

이 적절하다는 기준에 따라(홍세희 2000) 2차 함수 모형이 학업 스트레스의 변화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해당 모형에서 초기치, 1차 변화율, 2차 변화율

의 분산을 확인해 본 결과 모두 유의하였으며, 이는 학업 스트레스의 변화 양상에 

개인차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선정한 2차 함수 모형을 기반으로, 성장혼합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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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하여 학업 스트레스 변화에 따른 하위 잠재프로파일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변화 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하기 위해 프

로파일 수를 1개부터 하나씩 늘려가며 정보지수(AIC, BIC, SABIC)와 Entropy, 모

형 비교 검증(LMR-LRT, BLRT), 잠재프로파일별 청소년의 비율을 종합적으로 비

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AIC, BIC, SABIC는 해당 값이 작을수

록 모형이 적합함을 의미하는데, 잠재프로파일 수가 증가할수록 각 정보지수 값이 

감소하였다. Entropy 값은 잠재프로파일 수가 3개일 때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 분

류의 질이 가장 적절하게 나타났다. LMR-LRT는 잠재프로파일이 4개인 경우를 제

외하고 유의하게 나타났고, BLRT의 경우 모든 잠재프로파일 수에서 유의한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와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

업 스트레스 변화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수는 3개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해당 잠재프로파일의 개수에서 분류의 질이 가장 좋았으며 LMR-LRT와 BLRT 

모두가 유의하였고, 잠재프로파일별 청소년 비율은 각 계층의 비율이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Jung & Wickrama 2008)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업 

스트레스 변화 양상의 하위 3개의 잠재프로파일을 기반으로 각 잠재프로파일의 특

징과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프
로
파
일 
수

AIC BIC SABIC Entropy LMR-LRT-value
BLRT-value

잠재프로파일 비율(%)

1 2 3 4 5

1 88927.918 89024.484 88979.995 - - - 100.0 - - - -

2 88606.124 88730.280 88673.080 .582 <.001 <.001 77.0 23.0 - - -

3+ 88498.481 88650.227 88580.316 .769 .001 <.001 25.6 72.2  2.2 - -

4 88256.733 88436.069 88353.447 .745 .073 <.001 43.6 46.1  9.6 0.7 -

5 88089.634 88296.56 88201.227 .701 <.001 <.001 36.4 7.7 26.3 0.5 29.2

<표 5> 잠재프로파일 수에 따른 정보지수 및 모형 비교 검증 결과

주: + 최종 결정된 잠재프로파일 수의 정보지수 및 잠재프로파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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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변화에 따른 잠재프로파일별 특징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변화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수 3개를 바탕으로 각 잠재

프로파일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초기치, 1차 함수, 2차 함수의 계수와 표준오차를 

살펴보았다. 각 잠재프로파일의 추정 계수는 <표 6>과 같고, 모든 계수는 유의확률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잠재프로파일을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래프의 세로축은 학업 스트레스 수준을 의미하고, 가로

축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의 시점을 나타낸다.

잠재프로파일 비율(%) 인원(명) 함수 계수 표준오차

1 중수준 감소 집단 25.6 1,606

초기치 3.490*** .043

1차 함수 -.338*** .044

2차 함수 .061*** .011

2 하수준 상승 집단 72.2 4,530

초기치 1.950*** .025

1차 함수 .381*** .019

2차 함수 -.053*** .004

3 급진적 상승 및
감소 집단

 2.2  138

초기치 2.627*** .241

1차 함수 1.608*** .250

2차 함수 -.449*** .052

<표 6> 잠재프로파일별 추정 계수

주: ***   .

잠재프로파일의 계수와 변화 함수 그래프를 통해 각 집단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 번째 집단은 학업 스트레스의 초기치가 3.5 정도로 학업 스트레스의 

중간 수준을 보였고, 중학교 3학년까지 모든 시점에서 학업 스트레스 수준이 3점대 

내에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에 해당 집단을 ‘중수준 감소 집

단’으로 명명하였고, 이는 전체의 25.6%(1,872명)가 차지하였다. 두 번째 집단은 전

체의 72.2%(5,282명)가 속하여 세 집단 중 비율이 가장 높았고, 학업 스트레스의 

초기치가 2.0 정도로 비교적 낮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다. 또한, 모든 시점에서 3

점대 아래의 학업 스트레스 점수를 보였고, 학급이 오를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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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증가하였으므로 ‘하수준 상승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 집단은 초기치

가 2.6 정도로 비교적 낮은 수준의 학업 스트레스를 보였으나, 이후 중학교 1학년 

시기까지 학업 스트레스가 4점대까지 급진적으로 상승하다가 중학교 3학년 시기까

지는 2점대 아래로 급진적으로 하락하는 변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해당 집단을 

‘급진적 상승 및 감소 집단’으로 명명하였고, 이는 전체의 2.2%(159명)로 가장 낮은 

비율이 소속되었다.

<그림 2> 잠재프로파일별 변화 그래프

3.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변화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영향요인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변화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영향요인 검증을 위해 3단계 접근법을 활용하였으

며, 이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계수는 영향요인에 의해서 각 기준집단과 비교하여 비

교집단에 속할 확률에 대한 로짓값이다. 계수값이 양수인 경우 영향요인 값이 커질

수록 기준집단 대비 비교집단에 속할 승산(odds)이, 음수인 경우 비교집단 대비 기

준집단에 속할 승산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잠재프로파일 분류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기준집단을 ‘중수준 감소 집단’으로 설

정하고 이를 ‘급진적 상승 및 감소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성별과 외적 조절 동기

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남학생의 경우 ‘중수준 감소 집단’보다 ‘급진적 상승 및 

감소 집단’에 속할 승산이 여학생의 그것보다 4.358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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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소년의 외적 조절 동기가 강할수록 ‘급진적 상승 및 감소 집단’보다는 ‘중수

준 감소 집단’에 속할 승산이 커졌다. 

다음으로 기준집단인 ‘중수준 감소 집단’과 ‘하수준 상승 집단’과의 비교에서 성

별, 학업적 자아개념, 외적 조절 동기, 부모-자녀 관계, 교사-학생 관계가 의미 있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먼저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중수준 감소 집단’에 비하여 

‘하수준 상승 집단’에 속할 승산이 1.943배 더 컸다. 긍정적인 학업적 자아개념을 

지닐수록 ‘중수준 감소 집단’ 대비 ‘하수준 상승 집단’에 속할 승산이 높아졌다. 반

면 외적 조절 동기가 강할수록 ‘하수준 상승 집단’보다는 ‘중수준 감소 집단’에 속

할 승산이 커졌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교사나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수

록, 그리고 ‘중수준 감소 집단’보다 ‘하수준 상승 집단’에 속할 승산이 더 컸다.

마지막으로 기준집단을 ‘하수준 상승 집단’으로 설정하고 ‘급진적 상승 및 감소 

집단’을 비교한 경우, 성별, 학업적 자아개념, 부모-자녀 관계가 유의미한 영향요인

으로 나타났다. 먼저 남학생일 때 ‘하수준 상승 집단’보다 ‘급진적 상승 및 감소 집

단’에 소속할 승산이 여학생보다 2.243배 더 컸다. 아울러 긍정적인 학업적 자아개

념을 지닐수록, 그리고 부모-자녀 관계가 활발할수록 ‘급진적 상승 및 감소 집단’보

다 ‘하수준 상승 집단’에 속할 승산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집단 중수준 감소 집단 하수준 상승 집단

비교집단
급진적 상승 및 

감소 집단
하수준 

상승 집단
급진적 상승 및 

감소 집단

변수 계수
표준
오차

승산비 계수
표준
오차

승산비 계수
표준
오차

승산비

성별(여=0, 남=1) 1.472*** .417 4.358 .664*** .112 1.943 .808** .411 2.243

학업적 자아개념 .007*** .270 1.007 .791*** .093 2.206 -.784** .263  .457

외적 조절 동기 -.889*** .388  .411 -1.526*** .098  .217 .637** .373 1.891

교사-학생 관계 .313*** .306 1.368 .196*** .081 1.217 .116** .296 1.123

교우관계 .365*** .331 1.441 .073*** .086 1.076 .292** .317 1.339

부모-자녀 관계 -.259*** .243 .772 .483*** .075 1.621 -.742** .231  .476

<표 7> 잠재프로파일별 영향요인

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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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시기까지 청소년이 겪는 학업 스트

레스의 발달 궤적을 살펴보고 이에 미치는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의 영향요인을 확인

하고자 하였다. 학업 스트레스의 변화 양상에 개인마다 이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가

정하는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함으로써 학업 스트레스 변화에 따른 하위 잠재프로파

일을 살펴보고, 이에 미치는 개인 특성 및 사회적 관계 요인의 영향력을 추정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와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업 

스트레스 변화에 적합한 함수를 확인한 결과 2차 함수 모형이 가장 적합하였으며, 

초기치, 1차 및 2차 변화율의 분산이 모두 유의하였다. 따라서 청소년기 학생의 학

업 스트레스는 일정하게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모양새가 아닌 2차 함수의 포물선의 

변화 양상을 지닌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발달 궤적에는 개인차가 존재하기

에 학업 스트레스 변화에 따른 집단이 구분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

는 횡단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학업 스트레스를 연구하거나 평균적인 학업 스트레스 

변화 양상만을 살펴보는 데에 그쳐서 학업 스트레스 변화의 개인차를 확인하기엔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함으로써 학업 스트레스의 종단적인 발

달 궤적을 밝히고, 일반적인 변화 양상이 아닌 서로 다른 유형의 변화패턴을 확인

하였다.

둘째, 청소년기 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변화 양상에 따라 구분되는 유형의 수와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변화에 따른 잠재프

로파일은 3개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 25.6%를 차지한 ‘중수준 감

소 집단’은 학업 스트레스의 초기치가 세 집단 중 가장 높았으나 그 수준이 중간 정

도였고,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해당 집단의 2차 함수 계

수가 양수임을 고려해 보면, 이 집단에 속한 청소년은 중학교 졸업 이후 학업 스트

레스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하수준 상승 집단’은 

72.2%로 가장 높은 비율이 속하였으며, 학업 스트레스의 초기치가 가장 낮았다. 해

당 집단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업 스트레스가 점진적으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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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나, 모든 시점에서 가장 낮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정도가 작고 2차 함수 계수가 음수이기에, 

이후에는 학업 스트레스가 감소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체의 

2.2%가 속한 ‘급진적 상승 및 감소 집단’은 학업 스트레스의 초기치가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스트레스가 급진적으로 증가한 후 중학교 3

학년 때까지 급진적으로 하락하는 변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중학교 1학년 시기에

는 세 집단 중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중학교 3학년 시기에

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고하였다.

학업 스트레스의 발달 궤적을 살펴본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김은지 2022; 김현순 2014; 

배병훈 ‧ 신희천 2009; 황혜영 ‧ 김나영 2021). 이러한 패턴은 본 연구 결과 중 ‘하수

준 상승 집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집단은 청소년의 과반수 이상이 소속되

었고, 학업 스트레스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적

으로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는 시간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

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한 가지의 변화 

패턴만을 지닌다고 가정하였기에, 개인마다 이질적인 학업 스트레스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본 연구는 시간이 지남에도 비슷한 스

트레스 수준을 유지하는 집단과 중학교 진학을 기점으로 학업 스트레스의 급진적인 

변화를 겪는 집단을 추가로 분류함으로써, 청소년이 겪는 학업 스트레스에 다양한 

발달 궤적이 존재함을 밝혔다. 특히 ‘급진적 상승 및 감소 집단’은 중학교 1학년 때 

높은 수준의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한 후 학업소진을 겪거나 학업을 포기함으로써 

이후 시점에 스트레스 수준이 급감하는 양상을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업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이외에도, 

스트레스가 급증하거나 급감하는 학생을 조사하여 이들의 학업성취와 심리상태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기 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변화에 따른 유형의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변화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 및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의 학업적 자아개념, 외적 조

절 동기, 교사-학생 관계와 부모-자녀 관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장혼합모형을 통해 학업 스트레스 변화 양상에 서로 다른 

유형이 있으며 해당 집단 구분에 어떠한 요인이 의미 있는 영향력을 지니는지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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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함으로써,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의 개인 및 사회적 관계 요인이 청소년의 학업 스

트레스에 종단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종단연구의 장

점을 지닌다.

먼저 학업 스트레스 변화에 미치는 개인 특성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

년이 여학생일 경우 ‘급진적 상승 및 감소 집단’보다 ‘중수준 감소 집단’과 ‘하수준 

상승 집단’에, ‘하수준 상승 집단’보다 ‘중수준 감소 집단’에 속할 승산이 크다고 보

고되었다. 이는 학업 스트레스 수준에 성차가 존재하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

은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명식 2009; 김수진 ‧ 김순혜 2015; 김정

미 2010)와 맥을 같이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남학생이 학업 스트레스의 급진적 변

화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보다 학업 무기력

이나 학업소진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김희정 ‧ 박관성 2019; 조주

연 ‧ 김명소 2013)와 관련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자료로 

하여, 학업 스트레스와 성별의 종단적 관계를 더욱 명확히 밝히는 후속 연구가 이

뤄질 필요가 있다.

또한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의 학업적 자아개념의 수준이 높을수록 다른 집단에 

비해 ‘하수준 상승 집단’에 속할 승산이 높았던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시기 학업 과

제를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청소년일수록 비교적 낮은 수준

의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학업적 자

아개념은 학업 스트레스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

과이다(양유연 ‧ 정은지 ‧ 최중진 2020; 오정희 ‧ 선혜연 2013; 최정은 ‧ 김은하 2017; 

황혜영 ‧ 김나영 2021). 특히 학업적 자아개념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에(황혜영 ‧ 김나영 2021), 학급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적 자아개념 향상을 위한 

교육적 개입과 상담 프로그램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초등학교 5학년 때 외적 조절 동기가 강할수록 ‘급진적 상승 및 감

소 집단’과 ‘하수준 상승 집단’보다 ‘중수준 감소 집단’에 속할 승산이 컸다. 이는 

보상이나 처벌을 피하려고 학업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외적 동기가 강할수록 높

은 수준의 학업 스트레스를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문주연 ‧ 이은주 

2022; 이현정 2012). 특히 본 연구에서 확인된 ‘중수준 감소 집단’의 초기값이 두 

집단보다 높다는 결과와 자기결정성은 학업 스트레스의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라는 선행연구(배병훈 ‧ 신희천 2009)를 미루어봤을 때, 외적 조절 동기 수준이 

강할수록 학업 스트레스의 높은 초기 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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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높은 수준의 자기결정성은 학업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는 요인으로 보고되었기

에(이현정 2012), 보상이나 처벌을 강화하는 전략보다 청소년이 스스로 학업 과제

와 수행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가정 및 학교에서 긍정적인 피

드백을 제공해 줌으로써 청소년의 내적인 동기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학업 스트레스 변화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에 사회적 관계 요

인 역시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5학년 시기 교사와 

원활한 관계를 맺을 시 ‘중수준 감소 집단’보다 ‘하수준 상승 집단’에 속할 승산이 

컸고, 청소년과 부모 사이의 관계가 활발할수록 ‘급진적 상승 및 감소 집단’과 ‘중

수준 감소 집단’에 비해 ‘하수준 상승 집단’에 속할 승산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맺는 교사 및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낮은 수준의 학업 스트레스

를 경험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과 교사의 관계는 학업 스트레스 

감소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되었고(정주영 2010), 교사와 유대감을 쌓

을수록 학업소진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혜진 ‧ 유금란 2014). 특히 초등

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시기의 청소년은 더 많은 학업 수행이 요구됨에 따라 교사로

부터 받는 학업적 피드백과 지지 관계가 학업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데 더 중요

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와 깊은 유대감을 쌓고 적절한 수준의 학

습관여를 수행함과 더불어 교사가 학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원활한 관계를 쌓는 

것 또한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와의 

상호작용 정도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 형성되므로(Walters & Walters 1980: 

김은지 2022 재인용), 활발한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형성된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

는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김경호 2014 

김은지 2022; 이현 ‧ 김재엽 2015; 최정은 ‧ 김은하 2017). 본 연구 역시 부모와 적극

적으로 소통하는 청소년의 경우 부모로부터의 신뢰 관계와 심리적 안정감이 스트레

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교우관계의 경우 학업 스트

레스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와(민하영 2013; 임정섭 ‧ 김
장회 2021)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기존의 연구가 횡단 연구임을 고려해 볼 

때, 종단적인 관점에서 또래와의 관계는 학업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성장혼합모형이라는 종단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

스를 살펴봄으로써 스트레스의 발달 궤적과 그 영향요인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

를 지닌다. 이는 학업 스트레스의 횡단적 측면에만 집중하였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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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는 종단연구로서, 청소년기 학생의 학업 스트레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

떠한 양상으로 변화하는지를 확인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학업 스트레스의 종단 

측면을 살펴본 선행연구의 경우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고, 스트레스의 변화 양상

에 이질성이 없다고 가정하여 일반적인 학업 스트레스 변화패턴을 파악하는 데 그

쳤다. 본 연구는 잠재성장모형보다 변화 양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하여 학업 스트레스의 변화에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

하고 서로 다른 잠재프로파일 유형을 발견함으로써 학업 스트레스에 관한 학문적 

견해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더불어 학업 스트레스와 개인 및 관계 요

인 사이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가정

과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설문 

연구로서 변수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기에, 개인 및 사회적 

관계 요인과 학업 스트레스 중 선행하는 요인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

다. 또한, ‘급진적 상승 및 감소 집단’은 전체의 2.2%만이 소속된 소규모 집단이었

기에 해당 잠재프로파일을 모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학업 

스트레스 변화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의 영향요인은 본 연구의 초기 시점인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의 변수만을 사용하였으므로, 청소년의 자아개념 및 동기나 타인과의 관

계에 관한 변화가 학업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개인 특성 및 사회적 관계 요인의 변화가 학업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더불어 초등학교 5학년 시기 이후의 변수 또한 의미 있는 영향력을 보

이는지에 관한 추후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본 연구는 패널자료의 한계

로 인해 청소년의 자기결정성 중 외적 조절 동기만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

면 청소년의 내적 동기 또한 학업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이현

정 2012), 내적 및 외적 동기를 동시에 포함하여 이들이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종단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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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the Change Trajectory and Influencing Factors of 
Academic Stress in Adolescence Using Growth Mixtur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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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longitudinal changes in academic stress during 
adolescence, examining how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relationship influence the 
trajectory patterns of academic stress. To achieve these goals, a growth mixture model was 
applied using the 1st to fifth years of the Korea Education Termination Study (KELS) 
2013. Results showed that the quadratic function model was suitable for longitudinal 
changes in adolescents’ academic stress, and the change patterns were classified into three 
latent profiles (‘Moderate Decrease’, ‘Low Increase’, and ‘Radical Increase and Decrease’). 
Also, gender and external regulation motivation were significant when comparing the 
‘Moderate Decrease’ group to the ‘Radical Increase and Decrease’ group. In comparison with 
the ‘Low Increase’ group, gender, academic self-concept, external regulation motivation, 
parent-child, and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were impactful. Additionally, gender, academic 
self-concep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significantly influenced comparisons between the 
‘Low Increase’ and ‘Radical Increase and Decrease’ groups. It is meaningful to confirm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change trajectories in academic stress of adolescents and 
to show the need to understand academic stres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latent group.

Key words: academic stress, adolescence, growth mixture model, Korea Education Termination 
Study(KELS) 2013


